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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세계 한인회장 대회 참석한 현직 및 총연 간부 연석회의 전 참석자 100% 찬성, 연대 

서명으로 ‘200 만 미주 한인사회 구심 대표 단체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임을 재확인하다.  

   

  우리는 이번 월드컵 축제에서 국내․외 한국 동포들의 결집된 역량과 단합된 애국심은 무한한 신화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구촌 5 대양 6 대주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 600 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값진 인적 자산이며, 

600 만의 33%에 해당하는 미주 200 만 한인 공동체의 민족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길은, 민족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조직의 완성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한다.  

 

 소속된 한인 사회의 대표 단체의 육성,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우리가 이룩해야할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기초 사항을 재확인하여 서명함으로써 우리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단합된 모습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1. 우리는 지역 한인 사회의 대표 기구는 한인회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인 사회가 이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미주 지역 한인회 대표 기구는 물론, 200 만 한인사회의 대표 단체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임을 

재확인하고, 총연을 구심 창구로 범 지역적․동포적 각종 업무 추진에 거시적인 협조와 참여로 총연 발전에 

적극 동참한다.  

 

3.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서 모국에 건의․책정된, 미주 동포 사회의 구심화를 위한 발전 기금 1 억 원의 

2002 년도 예산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 지급해줄 것과, 국가적 투자라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200만 한인 사회의 중심에 확실히 자리잡을 때까지 한시적이고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지속해줄 것을 아울러 건의한다.  

 

2002 년 7 월 12 일   위 서명자 (아래 참조)  

 

  <서명자 명단>  

- 이오영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                    - 이준성 (미주 총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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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길 (미주 총연 수석 부회장)                     - 박현우 (미주 총연 사무총장)  

- 김석주 (뉴욕 한인회장)                             - 하기환 (LA 한인회장)  

- 문흥택 (워싱턴 DC 한인회장)                       - 오용운 (달라스 한인회장)  

- 정미호 (필라델피아 한인회장)                       - 석균쇠 (시카고 한인회장)  

- 오재봉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 김백규 (아틀란타 한인회장)  

- 김영만 (휴스턴 한인회장/미 중남부 연합회장)        - 서영석 (서남부 연합회장)  

- 김영오 (미 동남부 연합한인회장)                    - 오기택 (미 중서부 한인회장)  

- 김병직 (미주 총연 서북미 연합회장)                 - 이우홍 (하와이 한인회장)  

- 박춘병 (플로리다 한인회장)                         - 이숙원 (수도권 메릴랜드 한인회장)  

- 이강일 (킬린, TX 한인회장)                         - 조영래 (하워드 카운티 한인회장)  

- 송웅길 (롱아일랜드 한인회장)                       - 소  헌 (대 뉴저지 한인회장)  

- 백병주 (로체스터 한인회장)                         - 김용근 (중가주 한인회장)  

- 이양구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                     - 우병하 (인랜드 한인회장)  

- 윤승남 (뉴올리언즈 한인회장)                       - 임영상 (샌디에고 한인회장)  

- 전승배 (북 아리조나 한인회장)                      - 설증혁 (임페리얼 카운티 한인회장)  

- 전좌근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장)                    - 남석현 (유타 한인회장)  

- 김복기 (몬트레이 한인회장)                         - 박승걸 (세크라멘토 한인회장)  

- 김준배 (시애틀 한인회장)                           - 김경곤 (타코마 한인회장)  

- 이덕신 (유진 한인회장)                             - 이희성 ( 워키 한인회장)  

- 김문규 (미네소타 한인회장)                         - 이문상 (남부 위스컨신 한인회장)  

- 김만석 (오클라호마 한인회장)                       - 성낙준 (털사 한인회장)  

- 김성희 (차타누가 한인회장)                         - 김일호 (북알라바마 한인회장)  

- 김길남 (미주 총연 직전회장)                        - 손재덕 (미주 총연 부회장)  

- 김호원 (미주 총연 부회장)                          - 김영호 (미주 총연 부회장)  

- 김기홍 (미주 총연 수석 자문위원)                   - 장동학 (서남부 주 연합회)  

- 김인묵 (미주총연 종교위원장)                       - 김범중(미주 총연 중앙상임위원)  

- 이화자 (미주 총연 부이사장)                        - 임원복 (미주 총연 부이사장)  

- 정영로 (미주 총연 부이사장)                        - 장종언 (미주 총연 통일 위원장)  

- 신필영 (미주 총연 상임고문)                        - 이영희 (미주 총연 사무차장)  

- 박귀헌 (미주 총연 사무차장)                        - 신광재 (서북미 연합회이사장/ 총연 이사)  

- 이용원 (중남부 연합회 이사장)                      - 강희열 (서북미 수석 부회장/ 총연 이사)  

- 장익군 (미주 총연 차세대 위원장)                   - 이해언 (미주 총연 서남부 연합부회장)  

- 차대만 (차타누가 전 한인회장)                      - 김소희 (동남부 연합회 부회장)  

- 전좌근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